
14 2024년 1월2일 화요일새해맞이시도민들

푸른용처럼승승장구…해돋이시도민 소망
5 18민주광장타종식에 환호

무등산중머리재수백명모여

여수향일암등해돋이도북적

모두행복하고건강한해되길

갑진년(甲辰年) 첫날인 1일오전광주동구무등산중머리재에시민들이해가떠오르

기전사진촬영을하고있다. 송민섭기자

5, 4, 3, 2, 1. 해피뉴이어.

2024년 1월1일 광주 5 18민주광장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시민들이 일제히

환호성을내질렀다.

2023년의마지막날인12월31일오후

11시30분부터이날오전1시까지광주동

구 5 18민주광장일대에서 갑진년(甲辰

年)송신년타종식 행사가열렸다.코로

나19사태이후처음으로타종행사가재

개됐던지난해보다더많은규모였다.

행사는수천명의인파가몰려갑진년

새해의건강과안녕을빌었다.

타종행사에앞서광주에서활동하는온

밴드, 달통패밀리&정소라 등 가수들의

공연을펼쳐현장분위기를달궜다.

사주,타로와즉석사진촬영체험부스

앞에 특히사람들이붐볐다. 시민들은곳

곳에마련된한파쉼터에서따뜻한차와

난로로몸을녹이는모습이었다.

친구와 사진 부스를 찾은 정현정

(23)씨는 생각보다새해를즐길수있는

행사가많아서올해시작을희망차게할

수있을것같다며 취업이될수있도록

타종이울리면소원을빌것이라고말했

다.

드론 쇼가 시작되자 시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늘을향했다. 수백대의드론이

하늘에떠올라하트,물결등의모양을만

들어내며흩어졌다.드론은다시한데모

여숫자 5 를만들고카운트다운을사작

했다.

시민들은새해카운트다운을큰소리로

함께외쳤다. 종소리가울려퍼지자시민

들은함께온가족, 친구, 연인과새해덕

담과포옹을나누고, 현장을휴대전화카

메라로담기도했다.

연인과함께온박영규(38)씨는 광주

에서타종행사를한다는소식에목포에서

달려왔다며 올해에는가족들과주변지

인들이모두건강하고행복한일이많았

으면좋겠다고소망했다.

유상신(45)씨는 자녀의 손을 잡고 타

종행사에참여했다.유씨는 1년에한번

밖에없는행사니까딸에게추억이될것

같아함께찾게됐다며 작년에는다사다

난한일들이많았던것같은데올해는모

두가안정을찾고조금덜힘든사회가되

길바란다며활짝웃었다.

자녀 유세희(10)양은 새해에는 원하

는선물도많이받고재밌는일이많길바

란다며 내년에는새로운반에서더많은

친구들을만났으면좋겠다.더재밌게놀

고싶다고말했다.

같은날오전 7시께무등산일대는일출

을보려는시민들로붐볐다. 해가뜨기까

지 40여분이 남았지만 무등산 중머리재

에는두꺼운옷을껴입은수백명의시민

들이북적였다.

해가뜨지않아사방이어두웠지만시

민들은돗자리를펴고깔고앉아 작년에

와봤는데,여기가제일잘보여라며해돋

이명소를선점했다.

한쪽에서는따뜻한물을담은보온병을

열고라면을끓여먹었다.남은물은커피

를타먹으며추위를녹이기도했다.

산뒤로해가떠오르면서새벽여명이

밝아오자시민들은자리에서일제히일어

났다. 구름탓에예정된일출시간보다 30

여분늦게해가떴지만,시민들은차분히

기다리고떠오른해를보며새해소원을

빌었다.

대학생김민재(23)씨는 올해군복무

를마치고복학한다.취업은먼이야기같

아당장학교생활에잘적응하고싶다는

소원을빌었다며 몸건강히전역했으니

학교생활도잘이어갈수있을거라생각

한다고말했다.

여섯살 아들과 함께 찾은 김재환

(35)씨는 올해아들이유치원에가는데

잘했으면 좋겠다. 벌써부터공부를잘하

라는말은싫고친구들과잘놀았으면좋

겠다며 가족모두건강하기만바란다고

소망했다.

친구들과함께기념촬영을하던양희주

(27)씨는 아직 취업을 못했다. 원하는

곳은대기업계열인데올해까지만도전하

고안되면현실과타협하려고한다며 함

께취업준비를하는친구들과새해의지

를다지기위해무등산에올라왔다.올해

꼭취업해부모님에게자랑스러운아들이

되는게목표다고말했다.

같은시간여수향일암에서도해넘이행

사가열려 1000여명이모였다.향일암주

변은이날새벽부터시민들로가득차인

산인해를이뤘다. 다도해수평선위로붉

은해가떠오르는순간곳곳에서탄성이

터져나왔다.

저마다간직한 새해소원과한해의무

사안녕을기원했다.

임길주(37)씨는 매년 향일암을 찾는

데 올해가 5년째다. 올 때마다 느끼지만

볼때마다일출이장관이다며 지난해까

지회사경기가안좋았는데올해는좀나

아지길바라고있다.좋은소식만있길바

랄뿐이다고말했다.

광주에서 가족과 함께 왔다는 이기주

(31)씨는 지난해좋은일이많아뜻깊은

한해였다. 올해도작년만같았으면좋겠

다고말했다.

김필호(67)씨는 코로나 시즌에 자영

업을시작해경기가안좋았다.아픈기억

은묻고새로운해를맞아열심히살아보

려고한다며 날아오르는청룡처럼올해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한다고 소원했

다.

송민섭정상아기자

2024년갑진년(甲辰年)새해가밝았다. 1일보성율포해수욕장에서열린해맞이행사장을찾은관광객들이새해떠오르는해를보며소망을기원하고있다. 김양배기자


